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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섬유공학회 회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았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제40대 한국섬유공학회는 정영진 회장님, 전한용 준비위원장님의 헌신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60주년 행사를 이루었습니다. 60년 동안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회원님들의 공헌으로 우리 학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큰 노력의 결과로, 현재 우리 학회는 다양한 배경의 젊고 유능한 연구자와 기술자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섬유공학 기반의 다학제적 융합 학회로 새롭게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하는 연구동향에 발 맞추고자 합니다.

첫번째,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다이텍연구원 등과 더불어 미래 가치와 

핵심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세대 양성에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분과위원회 개설을 통한 참여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개설 및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회장으로서 육지호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고준석 총무이사, 곽영제, 김승현 편집수석, 박종승 교육수석, 정재우 학술수석, 한태희 

기획수석과 힘을 모아 교류의 장이 바로 여기 ‘한국섬유공학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년 만에 보내드리기 아까울 정도로 노심초사 하신 정영진 회장님과 이정진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임원진께 깊이 감사 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새해가 미소짓는 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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